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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새로운 양질
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 
목적이며 새로운 성장동
력과 일자리를 어떻게 만
들어 내는지가 중요한 요
소임
I. 서론
2013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용어 중 하나는 ‘창조경제’일 것이다. 박
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화두가 된 창조경제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로 시작하여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 방안, 창조경제와 ICT 등 다양한 분야
와 융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부처의 조직도를 보면 ‘창조’가 들어가지 
않은 부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창조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창조경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IT와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정의되기도 했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변화로 주장되기도 했으며,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로 변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
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이다. 창조경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지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가 목표를 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직업들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적어 일자리 창
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직업군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없
는 직업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 중에는 문화나 지리적 요건으
로 인해 우리나라에 정착이 불가능한 직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술이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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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발굴 및 육성은 국
내에 비활성화되어 있거
나 없는 시장을 만들어 일
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창출하는 것으로 창조
경제와 같은 맥락이라 하
겠음
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비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의 직업이다. 직업을 들여온다는 것은 아직 비활성화되어 있
고 발전되지 않은 시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상
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에 없던 직업이 정착되면서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도 존재한다. 바리스타, 웨딩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소믈
리에 등은 과거에는 취미 수준이거나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야이지만, 현재
는 흔한 직업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있다. 이들 직업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직업으로 정착한 경우이다. 신직업 발굴 및 육성은 국내에 비활성
화되어 있거나 없는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창조경제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장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와 기존에 없는 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같은 지
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Ⅱ. 신직업 연구의 내용 
1. 신직업 연구 개요 
신직업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직업을 비교 분석하여 직업 수의 차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둘
째,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직업 650개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이  중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도입 가능성이 높은 직업 100여 개를 최종 선정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셋째, 도입 직업을 대상으로 시장 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외국의 직업을 도입함에 있어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그림 1. 연구 내용 및 연구 진행 방법
 
출처: 이대창 외(2013). p.7 수정 인용.
 2. 국내외 직업사전 비교 분석1)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의 도입을 위해 첫 번째 단계로 각국
의 직업명 비교가 이루어졌다. 각국의 직업명 비교를 위해 한국의 『한국직업사전
(2011)』 DB2), 미국의 『2010 Census』 직업목록 DB, 일본의 『직업분류 직업명 색인, 
2011년 제4회 개정판』(후생노동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직업명은 11,655개이며, 미국은 30,654개, 일본은 16,433개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단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직업 차이 분석
- 미국, 일본, 한국의 분야별 직업 수 차이 분석
- 미국, 일본, 한국의 직업 수 차이 원인 분석
2단계: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신직업 추출
- 우리나라에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신직업 추출
- 외국 직업의 유형 분류
- 우선 도입 대상 선정 방향 수립 및 도출
3단계: 일자리 창출 잠재력 추정
- 일자리 창출 잠재력 추정 대상 직업 선정
- 일자리 추정을 위한 자료 및 근거 수집
- 도입 시 예상되는 직업별 일자리 추정
4단계: 직업별 일자리 창출 방안 도출
- 선정된 직업을 우리나라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 재정지원, 규제완화, 자격제도 개선, 교육·정보 제공 등
1) 김동규 외(2013)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12년말에 발간된 『2013 직종별 직업사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명 수는 12,565개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유사 직업명을 제외한 직업수 기준으로는 10,141개임. 
3)  사용된 자료는 자기기입 방식 및 정보의 수록을 위한 것으로 유사 직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직업의 수보다는 
직업명의 수로 이해해야 함. 
신직업 연구는 ① 우리나
라와 선진국의 직업 비교
분석, ② 일자리 창출 가
능성과 도입 가능성이 높
은 직업 선정, ③ 도입 직
업 대상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④ 일자리 창출 연
계 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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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직업명 비교에 앞서 수록 직업을 직종별로 분류하여 그 구성을 살펴보
면 <표 1>에서와 같이 한국, 미국, 일본 3국 모두 ‘제조 관련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전체 직업 중 일본은 58.4%, 미국은 44.4%, 우리나라는 42.5%로 ‘제조 관련
직’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표 1. 직종별 직업명 수 비교
(단위: 개, %)
KECO 중분류 한국(2011) 일본(2011) 미국(2010)
01. 관리직 362(3.1) 320(1.9) 1,144(3.7)
02. 경영·회계·사무 / 03. 금융·보험 관련직 1,161(10.0) 506(3.1) 2,682(8.7)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45(8.1) 296(1.8) 1,538(5.0)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78(0.7) 219(1.3) 602(2.0)
06. 보건·의료 관련직 266(2.3) 252(1.5) 748(2.4)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7(0.6) 75(0.5) 336(1.1)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38(5.5) 660(4.0) 797(2.6)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44(2.1) 549(3.3) 2,647(8.6)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76(3.2) 382(2.3) 977(3.2)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0(0.9) 214(1.3) 375(1.2)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05(2.6) 263(1.6) 742(2.4)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52(0.4) 376(2.3) 356(1.2)
14. 건설 관련직 627(5.4) 1,341(8.2) 1,990(6.5)
15-1. 제조관련 기술직(15~19, 21, 22) 853(7.3) 771(4.7) 619(2.0)
15-2. 제조관련 기능직(15~19, 21, 22) 4,953(42.5) 9,591(58.4) 13,612(44.4)
20. 정보통신 관련직 327(2.8) 85(0.5) 232(0.8)
23. 농림어업 관련직 286(2.5) 500(3.0) 1,237(4.0)
24. 군인 5(0.0) 33(0.2) 20(0.1)
합계 11,655(100.0) 16,433(100.0) 30,654(100.0)
주: 1)  한·미·일 3국의 직업명 수 비교 기준으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KECO)」를 사용하였으며, 분류의 통일성을 위
해 ‘02. 금융·회계·사무 관련직’과 ‘03. 금융·보험 관련직’을 합산하였고,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인쇄·
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등 7개 중분류를 ‘제조 관련 기술직’과 ‘제조 관련 기능직’으로 재편하였음. 다
만, 미국의 경우 ‘제조 관련 기술직’에 건설 관련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Census 자료에는 군인에 해당하는 직업이 없어,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OC)」의 대분류 
‘Military Specific Occupations’에 속한 직업명 20개를 포함시켰음.




이 높았으며, 미국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일본은 




각 국가마다 직종 분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
해 ‘02. 경영·회계·사무 / 03. 금융·보험 관련직’의 비중이 10.0%로 높게 나타
났다. 일본은 3.1%, 미국은 8.7%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명 수도 일
본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직업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의 비중도 미국
과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명 수도 638개로 일본(660개), 미국(797개)
와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 문화 분야의 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국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이 가진 지리적 특
성과 넓은 국토면적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운송업이 발달되어 많은 종사자가 있
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일본은 ‘건설 관련직’이 ‘제조 관련직’ 다음으로 높
았으며, 일본의 장인 중시 문화로 인해 전통건축 기능직이 상당수 포함됨에 따른 결
과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직업명 수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비교국의 직업명 수 차이의 원인
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각국의 직업명이 동
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 ②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명이 세분화된 경우, 
③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①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 범위 또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동일 직업으로 매칭이 
되는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활동 장소, 기술 공정, 사용 장비, 생산물 및 상품, 직
급·직위에 따라 직업이 세분화된 경우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나 전문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 아니라 기존 직업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활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의 경우는 문화 및 자연환경, 법률 및 제도의 특성, 기술발
전, 시장 수요 혹은 성숙의 차이에 의해 그 나라에만 존재하는 직업으로 사실상 신
직업이라 함은 ③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명 수의 차이가 나타
나는 원인을 유형화하면 
각국의 직업명이 동일하거
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유
형,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
명이 세분화된 유형,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 존재
하는 유형으로 나뉨. 사실
상 신직업은 마지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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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업명 수 차이 원인의 유형
구분 정의
①  각국의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
한국과 외국의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 범위 또는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 
②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명이 
세분화된 경우
활동 장소에 따른 세분화
사용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이 유사하나, 활동장소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기술(공정) 및 지식 영역에 따른 
세분화
사용하는 기술 및 지식 또는 학문 영역 등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기술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 상의 
공정단계도 포함됨.
사용 장비에 따른 세분화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생산물 및 상품에 따른 세분화
직무 활동에 따른 생산물 및 사용 재료, 서비스 대상인 
상품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직급 및 직위에 따른 세분화 직급 또는 직위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③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 
존재하는 경우
각국의 문화 및 자연환경의 특수성
그 나라 고유의 종교, 공연예술, 공예 등의 문화적 차이와 
천연자원, 동식물 등의 자연환경 차이에 따라 직업이 
발생한 경우
법률 및 제도의 특수성
의료나 교육 등 그 나라 고유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직업이 발생하거나 직업이 합법적인 경우
기술 발전의 차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다른 나라에 없는 산업이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직무가 전문화하여 직업이 발생한 
경우
시장 수요 또는 성숙도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거나 미성숙하여 직업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경우 
출처: 김동규 외(2013). p.63.
이 유형에 따라 3국의 직업명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가 ②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직업명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완전히 새
로운 직업군이 형성되지 않아서라기보다 이 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직무가 기술
이나 장소, 지식수준, 직급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①유형에 속하는 
동일한 직업은 미국의 경우 28.0%, 일본은 41.2%로 나타나 일본과 우리나라 직업의 
동일성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②유형의 비율이 71.1%로 높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보다는 장소나 기술,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는 직업이 많
아 직업명 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유형인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
는 신직업을 살펴보면 미국은 257개(0.8%), 일본은 346개(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간 
직업명 수의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는 이 두 나라
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직
무가 기술이나 장소, 지식




























































출처: 김동규 외(2013). p.74 수정 인용.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용장비나 활동 장소, 기술, 생산물 등에 따라 세분화
된 비율이 높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기구조립원’으로 등
록된 직업이 미국은 생산물에 따라 전자레인지조립원, 라디오조립원, 냉장고조립
원, 에어컨조립원, 세척기조립원 등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사서의 경우도 우리나라
는 사서라는 1개의 직업만이 존재하는데 비해 미국은 활동장소에 따라 Children’
s librarian(어린이도서관 사서), Hospital librarian(병원 사서), Institution 
librarian(직장도서관 사서), Bookmobile librarian(이동도서관 사서) 등으로 나뉘
어 있고, 전문지식에 따라 Film librarian(필름 사서), Medical librarian(의학 사
서), Media librarian(미디어 사서), Music librarian(음악 사서) 등으로 세분화되
어 있다. 
일본도 제조업, 건설 관련직에서 세분화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제면기조작원이 
일본은 우동제조공, 온면제조공, 소바제조공, 건면제조공, 중면제조공, 생면제조공, 
쌀국수제조공 등 10개 이상의 직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택시운전원도 개호(care)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운전사, 승합택시운전사, 전세택시운전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직업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의 직업들이 직무 단위로 분화되어 있지 않음에 의한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
다. 물론 ②유형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더러 존재하
미국은 사용장비나 활동 
장소, 기술, 생산물 등에 
따라 세분화된 비율이 높
았으며, 일본은 제조업, 건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직업이 다양한 업무를 포괄함에 따라 직무가 나뉘
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Pharmacist(약사) 외에 Druggist(약
제사), Prescriptionist(조제약사), Pharmacy intern(약국인턴), Apprentice 
pharmacist(약사견습생) 등 다양한 약사 관련 직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파생된 직
업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약사 자격증을 가진 1인이 조제와 
등록, 접객을 모두 전담하여 약사 관련 직업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해당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유형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세부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문화 및 자연
환경의 특수성’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고유의 종교, 예술 등 문화적 차이와 동식물, 
천연자원 등 자연환경에 의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직업이다. 미국은 Race relation 
adviser(인종관계자문관), Termite exterminator(흰개미구제업자), Mohel(유태
교 방식의 할례를 하는 자) 등이 있고, 일본에는 着物着付講師(기모노강사), 神職
(신사: 神社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俳人(하이쿠시인: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정형시로 5·7·5계 17개의 문자로 표현되는 시를 쓰는 시인) 등이 있다. 이러한 직
업은 해당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도입이 될 수 없
는 직업군이다. ‘법률 및 제도의 특수성’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그 나라의 법
률이나 제도에 따라 발생한 직업이 이에 속하며, 미국은 Government property 
investigator(정부재산조사자), Homeschooling coordinator(홈스쿨링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이는 직업의 도입과 함께 법률의 제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직업이다. ‘기술 발전의 차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산업이 존재하거나 기존의 직무가 전문화되어, 직업이 발생
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우주항공 산업, 군수 산업 등이 발전하
여 Astronaut(우주비행사), Rocket engine tester(로켓엔진시험자), 宇宙開發技
術者(우주개발기술자) 등과 같은 직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직업은 해당 산업이 발전
하지 않으면 도입되기 어려우며, 산업의 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한다면 자연스레 발
생하는 직업군이라 볼 수 있다. ‘시장수요 또는 성숙도의 차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문화 및 
자연 환경의 특수성, 법
률 및 제도의 특수성, 기
술 발전의 차이, 시장 수
요 또는 성숙도의 차이로 




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거나 미성숙한 직업으로 Body piercer(피어싱시술원), 學校
藥劑師(학교약사), 榮養コンサルタント(영양컨설턴트)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직업이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도 국내 도입에 있어 법·제도의 마련, 훈련과정의 개설 등의 후속조
치가 필요하다. 











미국 257 77 6 6 168
일본 346 219 4 1 122
출처: 김동규 외(2013). pp.89~118를 재구성함.
 3. 도입 가능한 신직업 도출 및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4)
 가. 신직업 도출 
위에서 직업명 수를 비교한 결과와 선행연구5) 검토 및 O*Net, OOH(미국), 
National Careers Service, Nextstep(영국), Berufenet(독일), Myfuture(호주) 
등 각국의 직업 DB를 분석하고, 분야별 산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총 650개의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직업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650개 직업을 도
입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유형은 서
로 배타적이지 않고 직업에 따라 여러 유형에 중복될 수 있다. 
①유형은 각국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며, 고유 전통, 지리적 여건, 종교 등 문화
적 특수성에 의한 직업으로 우리나라로의 도입은 어려운 직업이다. ②유형은 과학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하며, 항공우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으로 해당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우리나라로의 도입이 가능하다. ③유형은 법률적 차이에 의한 
4) 이대창 외(2013)의 내용을 재구성함. 
5)  최영순 외(2008), 이영대 외(2010), 김한준 외(2011), 김중진(2012), 한상근 외(2013).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직업 650개를 도입 가능
성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직업으로 우리나라에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인 직업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도 
해당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있으나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음성화되어 있어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는 규제완화나 법령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도입
할 수 있으며,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도입이 가능한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
면, 사립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35,000명 이
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5천 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④유형은 
시장 미성숙에 따른 직업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정도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미성숙하여 발전하지 못한 직업이
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로 독거고령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정신
대화사가 있으며, 미국은 여가문화의 발달로 개인의 여가생활을 가이드해 주는 여
가생활상담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직업은 시장 수요를 통해 자연스레 발생하고 정
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우리나라에 시장이 먼저 도입된 후에 직업으로서의 정착이 
가능하다. ⑤유형은 우리나라에 일부 존재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크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이다. 이 유형은 신직업이라기보다는 이머징(emerging) 
직업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 볼 수 있다. 
표 5. 직업 유형의 정의 및 예시 직업
유형의 정의 예시 직업
①  각국의 고유 전통, 종교, 지리 및 문화적 특수성에 기
인하는 직업
랍비, 악어사냥꾼, 기모노제작자, 탕관사(일본전통 장례
식에서 화장을 하는 자), 스모심판, 트램운전사 등
②  과학기술의 수준 차이에 의한 직업 인체냉동보존 전문가, 로켓엔진 정비사, 코로나연구원 등
③  법률적 차이에 의한 직업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자연치료사, 정시훈련전문가,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
④  우리나라 시장의 미성숙 및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의한 직업
여가생활상담원, 그린마케터, 애완동물시터, 병원아동생
활전문가, 디지털장의사 등
⑤  이미 도입되었으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직업
네일아티스트, 보조교사, 육아감독관, 친환경건축인증전




이렇게 유형화한 650개 직업을 도입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규모, 국가의 정책방
향(창조경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그림 2] 참조) 2013
년도 우선 도입 대상 직업을 <표 6>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2. 유형별 시장 수요와 도입 가능성 
 
출처: 이대창 외(2013). p.105.




소셜미디어전문가, 도우미로봇전문가, 이혼부모코디네이터, 여가생활상담원, 타투이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자금조달자, 평판관리전문가, 분쟁조정사, 그린마케터, 기업프로
파일러, 기업컨시어지, 탄소배출권중개인, 직무분석가, 신사업아이디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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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코디네이터, 빅데이터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뇌기능분석 및 뇌질환전문
가, 줄기세포연구원,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 홈스쿨코디네이터, 창의트
레이너, 보조교사, 지역사회교육코디네이터, 잡투어플래너, 정밀농업기술자
13
복지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전문가, 베이비플래너, 장애인여행코디네이터, 육아감독관, 
방문목욕도우미, 입양사후관리원, 노년플래너, 케어매니저, 재활 및 교육 돌보미, 보건 








의료용로봇전문가, 정형외과신발제작자, 놀이치료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당뇨상담
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자연치유사, U-health 전문가, 보조약사, 개업물리치료사, 
검안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학물리사, 운동치료사, 척추교정사, 정시훈련전문가, 
보조의사, 의료소송분쟁조정사, 음악치료사, 유전학상담전문가, 의료일러스트레이터
21
스포츠·문화 문화매니저, 홀로그램전문가, 아웃도어인스트럭터, 댄스치료사, 도시재생전문가 5
동물 수의테크니션, 애완동물장의사, 동물관리전문가, 애완동물행동상담원 4
자연·환경
가정에코컨설턴트, 냄새판정사, 지속가능전문가, 에너지절감시설원, 그린장례지도사,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기후변화전문가, 리사이클링코디네이터, 오염지재개발전문가, 
BIM디자이너, 그린빌딩인증평가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12
출처: 이대창 외(2013). pp.91~92.
나.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외국 직업 중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102개의 직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 
데이터(해당 직업의 취업자 수 및 비율, 잠재적 구직처, 직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 수요)가 있는 11개의 직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창
출 규모의 추정에 앞서 일자리 규모에 대한 세 가지의 기준을 정의하였다. 첫째, 추
정하는 일자리 규모는 직업이 도입 혹은 활성화된 5년 후의 일자리 규모이다. 이는 
해당 직업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여 성숙한 단계는 아니므로 외국의 직업 규모보
다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될 것이지만 일자리 추정 시기를 5년 이후로 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시장
의 잠재적 인력 수요를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한다. 대상 직업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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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및 집행예산에 따른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업은 예
산규모의 변화에 의해 일자리 규모가 결정되나 예산지출에 대한 전망은 어려우므로 
잠재적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셋째, 직업 도입 이후 5년이 경과
한 시점의 총 취업자 수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직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음성화된 
직업들이 있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5년 이후 취업자에서 
현재 비공식적인 취업자 수를 제외한 순 취업자 증가분을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재 취업자 수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 증가분이 아닌 
해당 시점의 총 취업자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의 방법은 외국에서 직업별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 잠재적 취업처
와 인력 수요를 고려한 추정,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 수요를 고려한 방법 등을 활용
한다.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이지만 국가마다 다른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직업의 활동 장소에 따른 수
요를 함께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보조교사는 학교 및 학급의 수를 
통해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치료사 등은 현재 발급된 민간 자격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한 직업은 
외국의 취업자 수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인력 수요도 파악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잠
재적 수요자를 추정하여 일자리 규모를 추정한다. 당뇨상담사의 경우 당뇨인구 중 
정기적인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인구 및 상담 주기 등을 통해 서비스의 수요를 예
측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일자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11개 직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취업
자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직업의 활동 장




표 7.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결과
직업명 현 상황 예상 일자리 규모
보조교사 미활성화 약 60천 명
보조의사 미도입 약 4천 명
음악치료사 미활성화 약 2천 명
수의테크니션 미활성화 약 7.5천 명
자연치유사 미도입 약 40천 명
보조약사 미도입 약 30천 명
도로안전유도원 미활성화 약 50천 명
운동치료사 미활성화 약 2.9천 명
당뇨상담사 미활성화 약 1.3천 명
타투이스트 미도입 약 4천 명
민간조사관 미도입 약 4천 명
계 205.7천 명
출처: 이대창 외(2013). p.134.
Ⅲ. 신직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도입되지 않은 직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여 고용을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직업의 
도입 및 육성은 직업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후속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법률 제·개정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의료
분야 및 현재 음성화된 직업들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직업에 
따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
련 과정의 개설 및 자격제도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직업 선정 
이후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도 마련, 홍보 강화, 법
률 제·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직업 중 41개의 
직업을 선정하여 올해 중점적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한 직업들도 중장
기 검토를 통해 착근시키기로 하였다. 
신직업 도입 및 육성을 위
해서는 규제완화나 법률 





41개 직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직업과 민간에서 자생적으
로 창출될 수 있는 직업으로 나누어 투 트랙(two track)으로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
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직업은 규제완화나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자격이나 전문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해 기존 직업을 세분화 혹은 
전문화한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은 공공 위주로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 가능한 직업은 훈련과정의 개설을 
통해 민간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창업·창직 등에 필요한 정
보 제공, 초·중·고교의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3. 신직업 발굴·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4.3.18.).
올해 중점 육성 직업으로 
선정된 41개 직업에 대해
서는 정부의 육성 및 지원
이 필요한 직업과 민간에
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정부의 육성·지원 직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존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R&D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를 
통한 직업적 기반 구축이다. 먼저,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지원되는 직업은 민간
조사원,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직업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
운 제도의 도입 또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직업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조사
원은 현재 음지화된 직업으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나, 민간인이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에게만 있어 업무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민간조사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나 법·제
도적인 문제로 인해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및 법
무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지화된 민간조사원을 양성화하고, 이를 활성화하
기 위한 도입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경찰 등과의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고 자격요건을 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조사원 도입을 위
한 법적 근거를 201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도화를 통해 직업으로 인정되
면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양성화되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자격제도를 갖춘 
인력으로 인한 전문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존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로 인한 직업은 문화여가사, 주거복지사, 온
실가스컨설턴트 등 11개 직업이다.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역할
을 담당하거나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전문화가 되지 않은 직업들로 자격 및 교육과
정의 신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직업을 창출한다. 온실가스컨설턴트는 온실가
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맞춰 전문자격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을 지원한다. 올해 9월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며, 2015
년부터 온실가스관리기술사 자격 시험을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온
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며 3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셋째, R&D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직업은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감
성인식기술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등 7개 직업으로 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정부의 육성·지원 내용은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존 직업의 세분화 및 전
문화, R&D 투자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서비스를 




를 통해 신직업의 창출 및 세분화 유도가 필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와 감성
인식기술전문가 등 과학기반 직업들은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분야 SW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개방형 인공
지능 기술연구 지원(15억 원)을 통해 2015년부터 전문 연구인력(연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에 감성공학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하여 시범대학을 선정
하고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법적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밀농업기술자는 
농업에 GIS, GPS 등의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농업으로 정밀농업 연구센터 지원사
업 추진 및 국가자격증 신설, 농업계 대학의 유관학과(정밀농업학과 등) 개설 등 농
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공공서비스를 통한 직업적 기반 구축 직업은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신건
강상담전문가, 과학기술커뮤니케이터 등 3개 직업이다. 민간부문의 시장창출보다
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중장
기적으로 민간부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전문가
는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로 올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
쳐 2015년부터 보건소에서 신규 고용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유휴 간호사나 
조산사 등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신건강상담전문가는 기
존의 정신 보건전문요원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통한 전문인력,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된다.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 단체에 있는 정신건강증
진센터(2014년 212개소)를 2015년 이후 전 자치단체로 확대 설치하고, 자살예방이
나 중독 관련 상담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알코올상담센터(50개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인력을 전문과
목에 따라 ‘자살예방전문요원’, ‘약물중독예방전문요원’, ‘행위중독예방전문요원’으




이상과 같이 정부의 육성·지원이 필요한 신직업은 법·제도 마련, 전문인력양
성 과정 개설 등 직업별 담당부처를 지정하여 2016년까지 제도를 정착해 나갈 예정
이다. 올해 신설 예정인 국가 자격 직업은 연구실안전전문가, 문화여가사, 주거복지
사, 전직지원전문가 등이며, 2015년 신설 예정인 국가 자격 직업은 화학물질안전관
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등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 가능한 신직업은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워크넷 정
보제공 및 직업정보서 배포, 고용센터의 진로지도 프로그램(CDP)에 반영하고 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직업들은 현재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거나 기존 직업군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필요한 직업들로 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법화, 전문화,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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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저성장·고실업
의 긴 터널에 들어와 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되지 않던 시기가 지나고 성장마저 
그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득으로 
인한 소비의 침체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즉,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증가가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로 타 분야의 성장을 가져오거나 일자리를 재생산하기 
어려운 일자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창조경제이다. 창조
경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IT와 타 산업의 융합이건 
창조적인 아이디어건 간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직업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는다는 점에서 신직업 발굴·육성 사업은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것과 이상을 같
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도입과 비활성화된 분야에 자
극을 주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자연스레 일자리가 만들
어지면 또 다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신직업을 통
한 일자리 창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신직업 육성계획에서 정부가 육성·지원하겠다는 일자리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나 공공부문일자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에서 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만
들지만 결국은 민간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가 반영된 것이다.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창조경제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직업 도입의 
성과는 제도의 마련과 시장의 성숙, 그리고 기술의 발전 등이 뒷받침되어야 가시적
신직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정책적 조율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마련하
는 데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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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즉, 신직업의 원활
한 정착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정책적 조율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직업의 도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마련하
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신직업 도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어 고용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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